
2025� JIT� FINAL� 0회� 빠른� 정답표� (한국지리)

JIT� 모의고사� FINAL� 0회� 빠른� 정답� (한국지리)

번호 정답 배점 번호 정답 배점 번호 정답 배점 번호 정답 배점

1 ② 2 6 ② 3 11 ⑤ 3 16 ③ 2

2 ⑤ 3 7 ② 2 12 ④ 2 17 ④ 3

3 ① 3 8 ⑤ 2 13 ③ 3 18 ④ 2

4 ⑤ 2 9 ② 3 14 ④ 2 19 ⑤ 3

5 ③ 2 10 ⑤ 2 15 ⑤ 3 20 ④ 3



2025� JIT� FINAL� 0회� 총평� (한국지리)

# 0회 시험지 총평 Comment

안녕하세요� 수험생� 여러분!� 2025학년도� JIT� FINAL� 0회� 한국지리� 총평입니다.� 올해는� 무료� 배포� 계획이� 없었는데,� 많은� 수험생들

의� 문의� 및� 요청으로� 수능이� 얼마� 남겨두지� 않은� 현시점에� 이렇게� 1Set를� 배포하게� 되었습니다.� 수능� 직전� 6월� 모의평가와� 9월� 모

의평가에서� 반복� 강조되는� 부분,� 연계� 교재에서� 중요� Point로� 강조되는� 부분들을� 20문항에� 담아냈습니다.� 아마� 평가원� 기출과� 연계�

교재를�꼼꼼히�학습한�학생이라면�문항�곳곳에서�그러한� Point들이�이븐하게�녹여져�있음을�느끼실�겁니다.

0회의� 경우,� 기본� 교과� 개념으로� 변별하고자� 하는� 최근� 경향성과� 생소한� 신유형� 문항들과� 핵심적인� 개념이� 활용된� 자료� 해석형�

문항들이� 적절히� 잘� 배치되어� 있는� 회차입니다.� 전반적으로� 너무� 어려운� 난이도보다는� 수능보다� 조금� 더� 어렵거나,� 수능과� 유사한�

난이도로�출제하였습니다.

첫�페이지에서부터�꽤�익숙한�그림들이�눈에�보이실�겁니다.� 1번�문항은�택리지와�대동여지도�결합형으로�올해� 9월� 모의평가� 1번�

유형에� 속하며,� 3번� 문항의� <영해� 및� 접속� 수역법>과� 영역에� 대한� 그림은� 6월� 모의평가� 1번� 유형과�유사합니다.� 1번� 문항의� 경우�

고지도와�고지리서를�결합하여�묻는�것이�최근�트렌드이며,� 봉수나�역참의�역할도�깊게�묻고�있으니�잘� 알아두도록�합시다.� 3번� 문

항의�경우�기존� 기출에서는� <영해� 및� 접속�수역법>만�언급했었다면� <배타적�경제�수역법>을�꽤� 깊게�묻고�있음을�확인할� 수� 있습

니다.� 4번� 문항의� 경우� 시·도별� 스케일로� 출제되었던� 25� 9평� 4번� 문항이� 시·군� 스케일로� 적절히� 변형되었음을� 확인할� 수� 있습니

다.� 시·군별�신·재생�에너지의�분포�역시�수능특강에서�강조되고�있으니�알아두면�나쁠�것이�없는�포인트죠.

두� 번째� 페이지는� 비주얼적으로�압도되었을�수도� 있겠습니다만,� 막상�뜯어보면� 25학년도� 9월� 모의평가와� 물어보는�바가� 꽤� 유사

한� 문항들이� 많습니다.� 대표적으로� 5번� 문항이� 9월� 모의평가의� 12번� 문항과� 유사하죠.� 8번� 문항의� 경우� 신유형입니다.� 유형은� 다

소�생소하나� 자료에서�묻는�내용이� 꽤나� 기본적인� 내용이라� 큰� 부담은� 없었을� 겁니다.� 젠트리피케이션� 역시� 이제는� 빈출� 소재이니�

필수적으로� 알아두어야� 할� 개념� 중� 하나이기도� 하구요.� 3등급� 이하의� 학생들에게는� 9번의� 경우가� 꽤� 골치� 아팠을� 겁니다.� 25학년

도� 9평� 10번� 문항이�연계되었는데� 그보다는� 더욱� 업그레이드되었죠.� 중구의� 높은� 주간� 인구�지수와� 강남구의� 많은� 상주인구를� 떠

올리는�것이�중요합니다.

세� 번째� 페이지의� 11번� 문항� 역시� 새로운� 유형입니다.� 하지만,� 꼼꼼히� 읽으면� 큰� 어려움은� 없습니다.� 과수와� 채소의� 시설� 재배�

면적을� 묻는� 내용은� 25학년도� 6평� 17번� 5번� 선지에서� 물어본� 바� 있기에� 알아두어야� 합니다.� 이외� 12번과� 14번은� 선지� 자체가�

부담스러울� 수는� 있지만� 답을� 골라내는� 과정이� 많이� 복잡하진� 않습니다.� 13번은� 25� 9평� 18번,� 15번은� 25� 9평� 14번+16번� 연계�

문항에�해당합니다.� 특히� 15번의�ㄷ선지가�까다롭다고�느낄�수� 있는데� 25� 9평� 16번에�무안이�자료로�직접적으로� 제시된�바� 있기

에�기출�분석을�꼼꼼히�하였다면�큰�고민�없었을�겁니다.

마지막� 페이지에서는� 16~18번이� 다소� 쉽고,� 19번과� 20번이� 꽤� 어려웠을� 겁니다.� 16번과� 17번의� 경우� 25학년도� 9평에서� 묻고

자� 하는� 바와� 유사하면서도� 평가원� 기출에서� 물었던� 개념들이� 문항에� 잘� 녹아져� 있어� 기출� 분석을� 꼼꼼히� 하였다면� 큰� 어려움� 없

었을� 겁니다.� 18번의� ㄱ선지가� 매우� 생소했을� 텐데,� 이는� 20학년도� 6월� 모의평가� 6번에� 출제된� 바� 있는� 개념이기에� 알아두어도�

나쁠� 것은� 없겠죠.� 심지어� ㄱ선지를� 모르더라도� 정답은� 4번으로� 나오도록� 선지가� 구성되어� 있습니다.� 수능장에서도� 헷갈리거나� 생

소한�선지가�나온다면�빠르게�넘어가고�다른�선지의�정오를�판단해�정답을�골라내는�태도를�길러봅시다.� 20번의�경우�작년�수능과�

올해� 9월� 모의평가에� 모두� 출제된� 바� 있는� 유형이기에� 1등급� 학생들에게는� 꽤� 쉬웠을� 수도� 있겠습니다.� 심지어� 광양의� 경우도�

1981년에� 대규모� 간척으로� 제조업� 종사자� 수가� 크게� 증가한� 것이� 2022학년도� 수능� 제조업� 문항� 개념이기도� 하구요.� 다만� 19번

은� 해설이� 필요할� 정도로� 많이들� 어려우셨을� 겁니다.� (가)를� 겨울,� (나)를� 여름으로� 잡아도� 대강� 지역이� 잡히긴� 하거든요.� 하지만�

(가)를� 겨울로� 잡을� 경우� A가� 서울,� B가� 서귀포,� E가� 울릉도인데� 서귀포와� 울릉도의� 겨울� 기온이� 0.2도� 밖에� 나지� 않게� 됩니다...�

이건� 말이� 안� 되거든요.� 한국지리에서� 평가원은� 고난도� 문항을� 출제할� 때� 이러한� 세부적인� Point를� 잡아내도록� 문제를� 설계하는�

경우가� 꽤� 많습니다.� 당장에� 24학년도� 수능� 기출인� 9번� 문항에서도� 서해안과� 강원도� 동해안의� 겨울� 강수량을� 직접적으로� 비교시

켰으니�말이죠.

� 한국지리� JIT� FINAL� 0회� 시험지의� 1등급컷은� 46점,� 2등급컷은� 41점으로�예상합니다.



2025� JIT� FINAL� 0회� 빠른� 정답표� (세계지리)

JIT� 모의고사� FINAL� 0회� 빠른� 정답� (세계지리)

번호 정답 배점 번호 정답 배점 번호 정답 배점 번호 정답 배점

1 ② 2 6 ① 3 11 ⑤ 3 16 ④ 3

2 ④ 3 7 ② 2 12 ① 3 17 ③ 2

3 ③ 2 8 ⑤ 2 13 ④ 2 18 ⑤ 3

4 ④ 3 9 ④ 3 14 ③ 2 19 ② 2

5 ④ 2 10 ④ 2 15 ⑤ 3 20 ⑤ 3



2025� JIT� FINAL� 0회� 총평� (세계지리)

# 0회 시험지 총평 Comment

안녕하세요� 수험생� 여러분!� 2025학년도� JIT� FINAL� 0회� 세계지리� 총평입니다.� 올해는� 무료� 배포� 계획이� 없었는데,� 많은� 수험생들

의� 문의� 및� 요청으로� 수능이� 얼마� 남겨두지� 않은� 현시점에� 이렇게� 1Set를� 배포하게� 되었습니다.� 수능� 직전� 6월� 모의평가와� 9월� 모

의평가에서� 반복� 강조되는� 부분,� 연계� 교재에서� 중요� Point로� 강조되는� 부분들을� 20문항에� 담아냈습니다.� 아마� 평가원� 기출과� 연계�

교재를�꼼꼼히�학습한�학생이라면�문항�곳곳에서�그러한� Point들이�이븐하게�녹여져�있음을�느끼실�겁니다.

0회의� 경우,� 기본� 교과� 개념으로� 변별하고자� 하는� 최근� 경향성을� 적극� 반영하였습니다.� 1단원,� 지형� 문항은� 쉽게� 출제하였고� 기

후� 단원의� 3문항� 중� 1문항을� 제외하고는� 평가원의� 일반적인� 문항들과� 유사한� 난이도임을� 느끼셨을� 겁니다.� 인문지리(종교,� 인구,�

도시)의� 경우� 과하지� 않으면서도� 핵심적인� 내용들이� 문항에� 잘� 담겨져� 있습니다.� 경제지리(식량과� 에너지)의� 너무� 과하지� 않게,� 지

역지리의� 경우� 최근� 경향성과� 가장� 적합함을� 느끼셨을� 겁니다.� 전반적으로� 너무� 어려운� 난이도보다는� 수능보다� 조금� 더� 어렵거나,�

수능과�유사한�난이도로�출제하였습니다.

첫� 페이지는�첫� 페이지답게�해결에�큰� 어려움이�없었을�겁니다.� 1번� 문항의�경우는� 25학년도� 6평의� 1번과�유형과�문항에서�묻고

자� 하는� 포인트가� 유사합니다.� 2번� 문항의� 경우는� 25학년도� 9평의� 2번,� 4번� 문항의� 경우� 25학년도� 9평의� 4번� 문항과� 유형이� 꽤�

유사하죠.� 선지� 역시�일부� 그대로� 사용되었기에� 기출�분석을� 꼼꼼히� 하였다면� 해결에�큰� 어려움이� 없었을� 겁니다.� 사설� 실모치고는�

전반적으로�매우�평이한�첫�페이지입니다.

두� 번째� 페이지는� 5번� 문항부터� 25� 9평의�악몽이� 떠올랐을�수도�있겠습니다.� 지도에� 4개의� 지점을�찍고,� 3개� 지점만의� 기후� 특

성을� 주는� 유형이� 새롭기� 때문이죠.� 9평에서도� 난이도는� 쉬웠지만� 유형이� 꽤� 새로워� 높은� 오답률을� 기록했던� 문항입니다.� 6번의�

경우� 최근� 기본� 교과� 개념으로� 변별하고자� 하는� 경향성이� 잘� 담겨있는� 문항임을� 느꼈을� 겁니다.� 24학년도� 수능� 8번에서� 유사한�

유형이�출제된�바� 있습니다.� 선지들이�많이�생소했다면�이번�기회에�다들�잘� 알아갑시다.�모두�교과서에서�언급되어�있는�내용들이

니�말이죠.� 7번의�경우�자료보다는�선지가�많이�까다로웠을�겁니다.� 나이지리아의�수도�위치는� 25학년도� 6월� 모의평가� 19번에�출

제된�바� 있고�나이저강�역시�빈출�소재에�해당합니다.� 9번� 문항의�경우� 25� 9평에서�출제된�대서양의�발산�경계�개념이�잘� 반영되

어� 있음을� 느끼셨을� 겁니다.� 10번은� 최근� 지역지리� 유형으로� 자주� 등장하고� 있죠.� (가)~(다)에서� 설명하는� 국가들의� 특징은� 모두�

연계교재에서�강조되고�있는�바들이�잘� 담겨있으니�혹시라도�몰랐던�내용이�있었다면�이번�기회에�잘� 챙겨들�갑시다.

세� 번째�페이지의� 11번� 문항은� 25학년도� 9평� 4번� 문항과�유사하죠.� 9평에서는�하계� 올림픽�개최� 도시만�물었지만,� 해당� 문항은�

동계�올림픽�개최�도시를�추가적으로�제시하고,� 지역지리틱한�선지가�추가되면서�조금�더� 어렵게�느껴졌을�겁니다.� 최근�주요�국가

들의� 수도� 위치나� 이름� 등을� 평가원에서는� 강조하고� 있죠.� 베이징의� 위치를� 알아두어� 나쁠� 것은� 없다고� 판단됩니다.� 12번의� 경우�

자료해석형� 식량� 문항인데� 개념� 공부만�꼼꼼히� 하였다면� 큰� 어려움이�없었을� 겁니다.� 13번의�경우�수능완성� 연계� 문항인데� (가)를�

왼쪽에서� 아시아로� 확정� 짓고,� 오른쪽에서� 나머지� 지역들을� 확정� 지으면� 깔끔하게� 지역들이� 잡힐� 겁니다.� 14번의� 경우도� 최근� 경

향성에� 맞게� 주요� 강의� 위치,� 그리고� 사막의� 위치들을� 묻고� 있죠.� 네푸드� 사막과� 룹알할리� 사막을� 모르더라도,� ‘아열대� 고압대’� 키

워드로� (나)가� 사우디아라비아임을� 잡을� 수� 있어야� 합니다.� 15번의� 경우� 25학년도� 9월� 모의평가� 15번이� 연계된� 유형입니다.� 9평

에서도� 휴스턴과� LA를� 직접적으로� 골라내지� 못했더라도� 정답이� 나오도록� 선지가� 구성되어� 있는데� 해당� 문항� 역시� 동일합니다.� 뉴

욕이� 1등인�점,� 선벨트인�휴스턴과� LA가�상승세인�점,� 러스트�벨트인�디트로이트가�하락세인�점을�잘� 파악해야겠죠?

마지막� 페이지에서는� 19번을� 제외하고는� 모두� 까다로웠을� 겁니다.� 19번의� 경우� 25학년도� 9월� 모의평가� 1번� 유형과� 유사한데�

제시문만� 꼼꼼히� 읽는다면...� 정답을� 고르는� 것에� 있어� 큰� 어려움이� 없죠.� 유럽의� 산업� 지역들이� 최근� 어렵게� 출제되고� 있는데� 이

러한� 경향성이� 16번에�잘� 담겨있습니다.� 이제는�유럽의�주요� 산업�지역�특히�첨단�산업� 클러스터들의�위치,� 어느�국가에�소재되어�

있는지도� 모두� 알아두셔야겠습니다.� 2번� 선지의� ‘툴루즈’가� 많이� 생소할� 텐데� 연계� 교재에서� 강조� 중이니� 프랑스에� 있구나� 정도로�

그냥� 알아두기만� 합시다.� 17번의�경우� 섬유와�기계�및� 전자� 제조업이� 나뉜� 게� 인상적이죠.� 아마� (가)와� (나)의� 비교가�좀� 까다로웠

을� 텐데,� 베트남이� 최근에� 값싼� 노동력으로� 제조업이� 크게� 발달하였고,� 값싼� 노동력은� 주로� 노동� 집약적인� 섬유와� 의류� 제조업에�

주로� 이용된다는� 점을� 알아두면� 좋습니다.� (물론� 제조업이� 발달하면서� 기계� 제조업이� 크게� 성장하였죠.)� 베트남과� 일본의� 제조업�

세부� 개념� 비교는� 수능완성에서�강조되고� 있으니�잘� 알아두도록� 합시다.� 18번의� 경우는�신유형이라고� 봐도� 무방합니다.� 미국의� 스

케일에서� 신·재생� 에너지를� 묻는� 것이� 꽤� 딥하죠.� 하지만� 배웠던� 개념을� 그대로� 적용시키면� 아주� 깔끔하게� 풀립니다.� 판의� 경계에

만� 집중되어� 있는� (가)가� 지열일� 테고,� 물을� 구하기� 쉬운� 빙하호인� 오대호� 연안에� 발전소가� 다수� 분포해� 있는� (나)를� 수력으로,� 연

중� 일사량이� 풍부한� 남부� 지역과� 지중해성� 기후� 지역에� 발전소가� 다수� 분포한� (다)를� 태양광으로� 잡으면� 됩니다.� 읽고� 보니� 모두�

기본� 교과� 개념으로� 배우는� 내용이죠?� 20번의� 경우� 25학년도� 9평� 19번과� 유형은� 유사하나� 묻는� Point가� 다르죠.� 9평에서는� 평

균�기온�차이를�물었다면�해당�문항에서는�태양�고도각�차이를�묻고�있습니다.� 꽤�고난도였을�터니�간단하게�해설을�달아보자면� ...�

(가)가� 7월이면� D가� 가장� 남쪽에� 위치한� 퍼스일� 텐데� 지중해성� 기후인� 퍼스의� 1월� 강수가� 많을� 수� 없겠죠?� 그렇기에� (가)는� 1월,�

(나)는� 7월입니다.� 나머지는�배웠던�개념�잘� 적용시켜서�지역들�잡아내면�큰�어려움�없을�겁니다.

� 세계지리� JIT� FINAL� 0회� 시험지의� 1등급컷은� 45점,� 2등급컷은� 40점으로�예상합니다.


